
산소농도 따라 Acety l화 구조 변형
서울대 김규원 교수 , 단백질 구조변형과 분해기전 규명 Ce ll지 게재

산소 농도에 따라 Acetyl화라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변형이 일어나고 혈관의 생성이 조절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

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수행중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규원(50세) 교수는 단백체학(Proteomics)

연구의 핵심분야인 단백질 기능 연구에서 단백질의 새로운 구조변형과 그에 따른 혈관생성 기전을 규명해 연구결

과가 생명공학분야 세계 최우수 잡지인 <셀(Cell)>지에 게재됐다고 발표했다.

김규원 교수가 발견한 내용은 산소농도가 높으면 세포질에 존해하는 ARD1 아세틸화 효소가 혈관생성 단백질인

HIF-1α의 아세틸화를 촉진해 단백질 분해효소들과의 결합을 증가시킴으로써 HIF-1α의 분해를 유도하고, 그 결

과 혈관생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단백질은 생성 이후 특히 산소농도의 변화와 같은 외부조건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구조 변형에 의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산소농도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대표적 HIF-1α(hypoxia-inducible factor-1

α)가 악성암,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 등의 여러 질환조직 세포에서 과다 발현된 것을

밝힌 것이다.

산소 농도에 따라 혈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가 규명됨으로써 ARD1 아세틸화 효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혈관

생성을 분자수준에서 차단해 악성암,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조직의 세포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고 당뇨병성 망막

증의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혈관생성의 촉진이 필요한 궤양 및 상처치료분야, 허헐성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허혈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분야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인공장기와 생체조직공학 등 첨단 생명공학 산업 발전

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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